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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iⅠ. 서론

오늘날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AI와 같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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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따른 지역소멸 등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

라 대학의 지역 중점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주요 대학들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창

업교육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1, 2].

또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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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eating jobs that will lead future communities is essential, and for this purpose,

educational programs and support projects to instill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entrepreneurs have become essential. In this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individuals' MBTI personality types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94 participants nationwide, and

factor analysis and T-tests were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MBTI. As a results, extroversion type showed higher

risk-taking propensity, openness to new idea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compared to

introversion type, while intuition types showed higher risk-taking propens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compared to sensing types. These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MBTI personality type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s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entrepreneurial success. This will enabl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support for entrepre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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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창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 및 국가 차원의 창업 교육과 지원사업 등을 중심

으로 학문적 접근 또한 수행되고 있다. 먼저, 기업가정신

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의 개념[3],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4],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5, 6],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의미비교[7]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업가정신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8-11]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된 바 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창업성과까지 이어져 확인할 수 있는

창업의지의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12-14].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

한 개인의 특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Myers-Briggs 유형 지표(MBTI)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격유형 중 현재 가장 널리 알

려진 성격유형 지표 중 하나이다. 기업 차원에서는 전문

적 성과와 팀워크를 위한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검사를

통해 조화로운 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으며 기업가정신 및 팀워크에 관한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CEO의 MBTI 분석 결과에 따르면

ENTJ(외향, 직관, 사고, 계획)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15], 이처럼 성격유형은 창업 및 기업가정신 연구에 점

차 활용되고 있다.

다만, 지표의 학술적 신뢰도에 따라 성격유형 검사의

일환으로 MBTI가 널리 활용되는 것에 반해 학술적으로

다뤄진 경우는 아직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MBTI 성

격유형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가 성격유형

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격유형에 따른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의 창업 특성을

확인하여 적합한 창업교육과 지원사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2.1. MBTI 성격유형
개인의 성격은 고유한 생리적, 심리적 특징으로 구성

되며, 타인과 구별되는 개성과 가치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는 성격 특성과 독특한 행동양식을 포괄하며, 환경, 사

회, 유전, 생리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태어난 이후에도 환경과 부모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쌍둥이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쌍둥이도 매우 비슷한 성격 특성

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6]. 성격 특성은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관된 특징이며, 여러

시간과 상황에서 일관되고 빈번하게 나타날수록 더욱 명

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인간의 기질에 초점을 두는 근본

적인 특성은 다양한 자료와 분석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며 개인 간 및 집단 간 비교가 가

능하다[17].

성격유형 판별을 위해 개인 능력이나 특성을 측정하

고 정밀한 심리 측정을 위해 연구나 특정 분야에서 활용

하는 IRT, 간편하면서도 쉽게 이해되는 구조로 대인관계

개선, 팀 빌딩, 리더십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

용되는 MBTI, 아홉 가지 인간 성격유형을 나타내는 기

하학적 도형으로, 고대 전통 영적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결합으로 발전시킨 Enneagram 등이 있다. 그중 MBTI

성격유형은 스위스 정신의학자이자 분석 심리학의 개척

자인 카를 융(Carl Gustav Jung)의 1921년에 제안된

Psychological Type 이론을 기반으로 개인의 심리 경향

을 측정하는 도구로 개발되었으며, 카를 융의 영향을 받

은 브리그스(Katharine Cook Briggs)와 마이어스(Isabel

Briggs Myers)가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차이와 갈

등에 대한 연구를 개발, 발전시킨 자기 보고식 성격유형

검사 지표이다.

MBTI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부족해진 노동 시장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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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진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적합한 직종의 배정을 위해

개개인의 성격 확인을 하고자 만들어진 이후, 카운슬링,

심리치료, 교육, 인간관계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18].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직업 유형에 따른

창업 의지, MBTI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창업가 정신, 직

업 선호도 유형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학업 성취도와

의 관계 등 실제 사례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

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 연구 내용

이경화[19]
MBTI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성격에
적합한 진학 및 진로 지도

박명순[20]
전문대학 여대생들의 MBTI 성격유형
검사와 진로 탐색 검사를 통해 전공별

직업 선호 경향 파악

이은주[21]
학생들의 MBTI 성격유형과 학습

성취도와의 관계 검토

오승희[22]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
검사를 통해 개인 직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자원 수준과의 관계 확인

<표 1> MBTI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 연구

카를 융은 <표 2>와 같이 정신적 에너지 방향과 주의

초점 방향을 기준으로 외향(E)과 내향(I)으로 분류하고,

정보수집 방식에 따라 감각(S)과 직관(N), 정보 판단 방

식에 따라 사고(T)와 감정(F),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J)과 인식(P)의 8가지로 분류하였

다. 현재 사용되는 MBTI는 융이 강조하지 않았던 판단

형(J)과 인식형(P)의 개념을 브리그스와 마이어스가 추가

하여 개발하고 지표화한 것이다.

융의 성격유형 이론에 따르면, 성격이 다른 사람들은

각자 다른 종류의 일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며 개인의 심

리적 기능과 특징은 표현 가능한 일을 선호하고, 이를 통

해 자신의 기능과 특징을 발휘하며 에너지 분배의 법칙

에 따라 에너지가 한 부분에 집중되면 다른 부분에는 더

적은 에너지가 분배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각 유형은

특정한 정신기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형별로 선

호하는 직업들도 다양하다[23].

경향 구분 경향

사람들과 협력,
사무실이 아닌
바깥에서의
활동을 선호

외향
(E)

내향
(I)

깊이 있고 집중적임
혼자 조용히

집중하는 직업 선호

세밀함을
요구하는 일 선호

감각
(S)

직관
(N)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과

혁신적인 일 선호
숫자, 사상,
논리적 질서와
연관된 직업 선호

사고
(T)

감정
(F)

감정적 판단, 인화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 환경 선호

정보를 기준으로
빠른 판단 내리며
계획을 세우는 일

선호

판단
(J)

인식
(P)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변화에
적응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직업 선호

 <표 2> MBTI 유형별 직업 선호 경향

2.2.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자원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발견

하고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조하는 정신으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중요한 구성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5, 6].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선호하며 창조적인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아이디어

를 지원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혁신성은 슘패터

(Schumpeter)가 처음 소개하였으며 이후 많은 연구가 이

어져 기업가에게 가장 으뜸가는 자질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의 기회로 전

환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적극적 자세를 통해 신제품이나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능력이자 기존의 것을 응용 개선하

는 창조적 모방이며 기존에 없는 새로움을 제공하는 노

하우라고 정의된다[24].

기업가정신 요소 중 진취성은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

향적인 행동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이며 능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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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으로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

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며 정보를 포괄적으로 탐색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추구하고 신시장에

참가하고자 적극적인 행동을 하려는 유형으로 다른 경쟁

조직보다 앞서 행동하고 대응하는 유형이다.

위험감수성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위험

을 감수하면서 사업 기회를 찾으려는 심리적 특성으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위험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편안하게 대처하고 창업을 선호하는 경

향을 보인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특성 중 창업 의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위험감수성의 단위

증가에 따라 창업 의지는 두 배로 증가한다[25].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요인 중 하나

는 내적 통제로서 자신의 행동 결과가 자신의 태도나 자

신의 타고난 성격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

업 창업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조혜정·김미리[10]가 감성

지능,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등을 창업에 있어서 개인

적 특성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개인적 특성이 기업가정

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Zarafshani

et al.[10]에서는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조사하여 기업가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성격유형에

따라 도전, 혁신, 인내, 가치, 기여, 창의, 보편, 평정 8가

지로 구성되는 창직가정신에 영향을 미친다[8]. 조하나[9]

의 연구에서도 GPA GEOPIA 도형심리검사를 통해 성격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진로 방향을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요소는 개인 특성

과 성격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즉, MBTI로 측정

된 성격유형에 따라 기업가정신과 창직가적 능력이 다를

수 있다[2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1: MBTI 성격유형에 따라 기업가정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개인의 의지와 욕구를 나타내며, 이는 창

업 성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특성 요인 중

하나로 간주 된다[27]. 또한, 새로운 사업을 소유하거나

시작하려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으로서 개인의 태

도와 경험은 창업의지와 관련하여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28], 개인의 특정 의지는 미래 목표 행동에 대한 몰입 정

도를 나타내고 해당 행동의 실행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3].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록 행동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대 가치 이론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창업의지에는 개인적 특성, 환경

요인, 사건 발생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경

험, 성격, 능력 등에 영향을 받는다[29]. Bird[14]에 따르

면 창업 의지는 개인 및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개

인 요인으로는 기업가 경험, 성격 특성, 능력 등이 포함

되며, 환경 요인으로는 시장 변화, 정부 규제 완화 등이

고려되고개인이보유한여러조건을합리적이고분석적인

사고, 직관적이고 전체적인 사고를 통해 결정된다고 한다.

창업의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개인 특성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성격 특성이 창업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율지향성이 경영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성격 변수

가 창업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이론적

근거 부족과 개인적 특성 연구의 인과관계 규명에 대한

비판들이 있지만, 창업 의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개인적 속성이라는 관점도 존중되고 있다[30].

즉, 성격유형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창업의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MBTI에 따라 창직 역량이 다르다고

밝혀진 바 있다[3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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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MBTI 성격유형에 따

라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및 창업의

지에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다음과 같이 검증을 하

고자 하였다. 성격유형에 관한 지표 경향이 기업가정신

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각 성격유

형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정하에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 관

련된 설문항과 MBTI 성격유형을 작성하는 항목을 포함

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이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설문결과

의 차원을 축소하여 각 요인의 요인점수를 바탕으로 변

수화한다. 이후 MBTI 성격유형별로 두 그룹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방법인 T-test를 진행하여

MBTI 성격유형에 따라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해 Google설문을 이용하여 전국의 10대

이상 전 연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의 구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 3>과 같이 혁신성 5

개 문항, 진취성 5개 문항, 위험감수성 5개 문항, 창업의

지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

다. 또한, MBTI 성격유형의 경우 성격유형 검사 사이트

를 링크하여 검사 후 설문지에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

였다.

변
인

설문 문항의 조작적 정의 연구자

혁
신
성

1. 나는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 등에 관심
이 많은 편이다. 김성규

외[28]
김연종
외[29]
송창운

[11]
이희정

[30]

2.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창의적이며 독
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3. 성공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제품개발
과 변화가 필요하다.

4. 나는 구습이나 전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5.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기회
와 해결책을 찾는 편이다.

진
취
성

1. 나는 성공을 위해 시장흐름을 지속적
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연종
외[29]
송창운

[11]

2. 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
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한다.

3. 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
지 않고 과감하게 결정하는 편이다.

4. 나는 안일함보다 고생스럽더라도 도전
적인자세로일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

5. 무슨 일이든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결심을 하면 최대한 밀고 나간다.

위
험
감
수
성

1. 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 두려움이 없
다.

김성규
외[28]
김연종
외[29]
송창운

[11]
이희정

[30]

2. 나는 기회 탐색을 위해 약간은 무모하
지만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나의 목적달
성을 위해서라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4. 아이템의 확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
전하고 투자해야 한다.

5.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어느 정도의 위
험을 감수하더라도 꼭 수행한다.

창
업
의
도

1. 나는 창업에 대해 관심과 흥미가 많다.

송창운
[11]

2. 나는 창업 준비를 위한 창업 교육 및
멘토링에 관심이 많다

3. 나는 창업과 관련된 지식 습득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4. 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창업을 해보
고 싶다.

<표 3> 설문 문항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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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회수된 총 303개의 설문결과 중 불성

실한 응답이나 오기된 응답 9개를 제외한 294개의 자료

를 최종 표본으로 수집하였다. MBTI 분류의 경우 각 성

격유형을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E유형, S유형, T유형, J유

형인 경우 1, 그 외 0으로 설정하였다. 기술통계를 확인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294개 표본 중 E유형

46%(I유형 54%), S유형 49%(N유형 51%), T유형39%(F유

형 61%), J유형 51%(P유형 49%)를 나타내었다.

MBTI 평균 표준편차

E 0.459 .499

S 0.490 .501

T 0.395 .490

P 0.490 .501

<표 4> 기술 통계량 

IV. 실증분석 결과

4.1.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베리멕

스 회전 기법을 활용하였다. 아래 <표 5>는 회전된 요인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요인분석 결과 19개 설문항은 4

개 차원으로 축소되었다. 요인1의 경우 위험감수성과 진

취성이 주로 포함되었다. 진취성의 설문 내용을 보면 위

험감수성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요인1의 요인명을

“위험감수성”으로 설정하였다. 요인2는 창업의지와 관련

된 4개 설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요인2는 “창업의

지”로 정의하였다. 요인3의 경우 진취성 2개 항목과 혁

신성 2개 항목으로 차원이 축소되었다. 설문항의 내용을

보면 ‘시장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진취성1)’,

‘전체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진취성2)’,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 등에 관심이 많다(혁신성1)’, ‘새롭게 기

회와 해결책을 찾는다(혁신성5)’로, 이러한 내용은 Open

innovation과 같은 개방적 사고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요인3의 요인명을 “개방적 사고”로 설정하였다. 마지막

으로 요인4는 혁신성2와 혁신성3 설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혁신성과 관련된 2개 설문항이 요인3으로 포함된 만

큼 요인4의 경우 혁신성 설문항으로만 구성되었지만 요

인명을 혁신성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설문 내용을 고려하

여 ‘창의성’으로 정의하여 의미를 축소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축소된 각 요인의 요인점수를 산출하여 위험감수

성, 개방적 사고, 창의성, 창업의지 변수를 설정하였다.

문항
요인 Cronba

ch α1 2 3 4

위험감수성5 .746 .104 .091 -.017

0.843

위험감수성3 .697 .131 .227 -.122

진취성5 .669 .055 .215 .063

진취성4 .664 .171 .252 .181

위험감수성2 .651 .242 -.078 .118

위험감수성4 .622 .251 .061 .183

진취성3 .589 .181 .345 .026

위험감수성1 .521 .201 .339 .004

창업의지2 .210 .873 .211 .037

0.901
창업의지1 .223 .851 .248 -0.19

창업의지3 .256 .789 .202 -.043

창업의지4 .195 .772 .158 .098

진취성2 .200 .042 .723 .035

0.730
진취성1 .128 .355 .709 .017

혁신성5 .341 .206 .651 .075

혁신성1 .098 .320 .560 .158

혁신성2 .037 .072 .010 .871
0.712

혁신성3 .138 .030 .168 .851

<표 5>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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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T-test 결과
성격유형에 따라 위험감수성, 개방적사고, 창의성, 창

업의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BTI 성격

유형을 E유형 vs. I유형, S유형 vs. N유형, T유형 vs. F유

형, P유형 vs. J유형으로 나누어 T-test를 진행하였다. 먼

저, <표 6>은 E유형 vs. I유형을 비교한 결과이다. 위험

감수성의 경우 E유형이 유의수준 1% 이내로 I유형보다

높았다. 개방적 사고 또한 E유형이 I유형보다 유의수준

1% 이내로 높은 값을 보였다. 창의성의 경우 E유형과 I

유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창업의

지는 E유형이 I유형보다 유의수준 5% 이내로 높았다. 결

과적으로 E유형이 I유형보다 위험감수성, 개방적 사고,

창업의지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표 6> T-test 결과 (E유형 vs. I유형)

구분
집
단

N 평균
평균
차이

t P-value

위험
감수성

E 135 0.290
0.537 4.754 0.000***

I 159 -0.247

개방적
사고

E 135 0.215
0.397 3.505 0.001***

I 159 -0.182

창의성
E 135 0.042

0.078 0.668 0.505
I 159 -0.036

창업
의지

E 135 0.159
0.294 2.531 0.012**

I 159 -0.135

S유형과 N유형의 위험감수성, 개방적 사고, 창의성,

창업의지를 비교한 결과, <표 7>에서 보듯이 N유형이 S

유형보다 위험감수성이 유의수준 5% 이내로 높았다. 그

러나, 개방적 사고와 창의성은 N유형과 S유형 사이에 차

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창업의지의 경우 N유형이 S유형

보다 유의수준 1% 이내로 높았다. 즉, N유형이 S유형보

다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가 높은 값을 보였다.

<표 7> T-test 결과 (S유형 vs. N유형)

구분
집
단

N 평균
평균
차이

t P-value

위험
감수성

S 144 -0.143
-0.280 -2.423 0.016**

N 150 0.137

개방적
사고

S 144 -0.152
-0.177 -1.524 0.128

N 150 0.146

창의성
S 144 -0.091

-0.011 -0.093 0.926
N 150 0.087

창업
의지

S 144 -0.006
-0.298 -2.583 0.010***

N 150 0.005

<표 8>과 <표 9>는 각각 T유형과 F유형, P유형과 J유

형의 위험감수성, 개방적 사고, 창의성, 창업의지를 비교

한 결과이다. 해당 유형들의 경우 앞선 유형들과는 다르

게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T유형과 F유형 비교 결과에서 위험감수성

항목이 T유형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

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P유형과 J유형의 경우도 개방적

사고에서 J유형이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표 8> T-test 결과 (T유형 vs. F유형)

구분
집
단

N 평균
평균
차이

t P-value

위험
감수성

T 116 0.117
0.193 1.624 0.105

F 178 -0.076

개방적
사고

T 116 0.082
0.135 1.130 0.259

F 178 -0.053

창의성
T 116 -0.024

-0.040 -0.333 0.739
F 178 0.016

창업
의지

T 116 0.021
0.035 0.291 0.771

F 17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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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T-test 결과 (P유형 vs. I유형)

구분
집
단

N 평균
평균
차이

t P-value

위험
감수성

P 144 0.037
0.072 0.620 0.536

J 150 -0.035

개방적
사고

P 144 -0.095
-0.187 -1.608 0.109

J 150 0.092

창의성
P 144 0.043

0.085 0.728 0.467
J 150 -0.042

창업
의지

P 144 -0.005
-0.011 -0.091 0.928

J 150 0.005

Ⅴ. 결론

본 연구는 MBTI 성격유형에 따라 기업가정신과 창업

의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를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방법을 설계하였고, 설

문조사를 진행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이후 요인분석과

T-test를 통해 MBTI 성격유형별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는 위험감수성,

개방적사고, 창의성, 창업의지로 차원이 축소되었고, 이

를 바탕으로 설정한 세부 가설과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분석결과 요약

구분 세부가설 결과

가설1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위험감수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E>I, S>N)

MBTI 성격유형에 따라 개방적사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E>I)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창의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2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E>I, N>S)

외향형에 해당하는 E유형이 내향형에 해당하는 I유형

보다 위험감수성, 개방적 사고, 창업의지가 높게 나타났

다. E유형의 특징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을 선호하고,

외부를 탐구하는 것을 즐긴다. 즉, E유형은 타인과의 교

류에 개방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며, 모험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E유형의 특징에 위험감수성

과 개방적 사고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해당 특징

은 결과적으로 취업보다는 도전적인 창업에 대한 흥미로

이어져 창업의지가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감각형에 해당하는 S유형과 직관형에 해당하는 N유

형을 비교한 결과, N유형이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세심한 일을 선호하는 S유형보다는 새로

운 것을 배우고, 혁신적일 일을 선호하는 N유형의 특징

에 따라 위험감수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창업의 경우

꼼꼼하고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점에

따라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빠른 실행력을

갖추고 창업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

기 때문에 세심한 일을 선호하는 S유형에 비해 직관적으

로 행동하는 N유형에서 창업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 외의 성격유형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특정 성격유형이 창업에 유리하

거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업가정신의 요소인 위험감수성, 개방적 사고,

창의성 등이 높다고 반드시 창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창업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위험감수성보

다는 시장 현황과 잠재적 경쟁자를 면밀히 살피고 진입

해야할 때도 있다. 또한, 효율적인 혁신활동을 위해 개방

적 사고도 필요하지만, Laursen and Salter[35]이 제시한

바와 같이 개방적 혁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오히려 혁

신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 창업의지 또한 일반적으로 재

학생 및 졸업생이 가지고 있는 취업 의지와 상호 배반적

인 개념으로 창업의지가 높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긍정적

인 것은 아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자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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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흔히 활용되는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창업교육과 지

원사업의 바탕이 되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창업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창업교육을 진행하기

보다는, 성격유형과 같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

자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맞춤

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세밀하고 꼼꼼하

게 창업을 준비하는 성격유형에게는 시장분석 방법, 시

장 컨설팅 및 멘토링 등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

육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맞춤형 교육의 성격유

형별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차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 또한, MBTI

성격유형을 학술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

사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사점에서 불구하고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경상남도 지나치게 많아 지역 다양성이 부족하는 한계점

이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지역 다양성을 고려한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과 기업가정신, 성격유형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다루었다. 개인의 특성, 기업가정

신, 창업의지, 창업성과 등 창업 및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와 연구모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모형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MBTI 성격유형의 학술적 활

용에 대해 밝혔으므로, 이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만을 확인하는 T-test만을 활용

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MBTI가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여러 요인을 포함하는 동시에 인과관계를 검증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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